조합원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실체없는 유언비어는 근절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KTF와의 합병을 앞두고 조합원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유언비어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2월 26일 한겨레는‘KT 50살이상 명퇴… 연인건비 1천억 절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KT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과 자회사 전환배치를 추진하고 있고,‘인건비 절감방안을 노동조합과 협의 중’이라 보도했다. 
뜬금없는 오보에 대해 노동조합이 즉시 확인한 결과, 사측은 이 같은 언질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50세 이상 명퇴’ 오보가 잠잠해지기도 전인 3월 2일, 연합뉴스를 포함한 다수 언론이‘KT-KTF 통합법인 직급파괴’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KT가 KTF와의 합병을 위해 기존 연공서열 위주의 직급체계를 파괴하고 연봉제와 같은 새 인사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대서특필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생존권을 위협하는 청천벽력같은 망언을 언론에 흘리고, 사실무근으로 일관하는 사측의 태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책임자의 공식해명을 요구했다. 취임 당시 ‘구조조정은 없다’고 단언한 이석채 사장의 말이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았고, 합병인가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 타 ‘아니면 말고’식으로 되풀이 되는 작금의 행태는 사측의 전략적인 언론플레이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3월 2일 사측 책임자로부터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어느 누구도 기자와 대화한 바 없으며,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50세 이상 명퇴, 연봉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공식입장을 확인했다.  
노동조합은 합병인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실체없는 유언비어가 언론을 자극하고, 2만8천 조합원의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또한 사측은 이 같은 오보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대내외적으로 입장을 공식화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협의나 노사합의 없이 고용이나 인사제도 변경을 거론할 때에는 그에 따르는 막중한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합병을 앞두고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다시 현장조합원을 불안케 하는 유언비어나 망언이 보도될 때에는 책임자를 모조리 찾아내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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